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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행동요인에 미치는 융합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조직후원인식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조

절된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장인 자원봉사자들을 편의표집하여 수집된 34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고,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할 때, 조직후원인식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

로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확장된 개념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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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employees' volunteer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djusted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collected 347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ere found. It was found to have a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Further research on extended concepts of organizational behavior of 

employee volunteer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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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Mi-Kyeong Cho(mkcho@gwangju.ac.kr)

Received October 4, 2019 Revised   October 30,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1, pp. 91-96,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11.091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1호92

1. 서론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활동

으로 타인이나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

기에 근거하며, 경제적 보상 없이 자신을 할애하는 행위

이다[1].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1

년간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의 자

원봉사참여율은 전국 자원봉사센터 설치 이후 2009년부

터 7-27%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2017년 6.8%까지 증

가추세였으나 2018년 5.2%로 다소 감소하였다[2]. 

2019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의하면 10월 기

준으로 956,704명 중 직장인은 87,000명인 9.09%로 자

원봉사활동 평균시간은 17.35시간, 평균 4.82 횟수로 나

타나고 있다[2].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팀워크를 위한 

역량 강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 추구, 리더십과 관리기

술 배양, 자의식 강화,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기술 습득, 

다양하고 특정 분야의 일 경험 축적, 사기증대 등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3].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직원 및 

고용주, 비영리조직에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

으며, 조직의 이미지 향상과 그 결과 조직이 봉사활동 참

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왔다[4]. 직장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업의 사회참여 가치와 효과 

측정[5], 기업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질적 연구[6], 

기업 자원봉사활동 효과[7], 기업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반응[8]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 효과[9], 직무만족 관계[10] 등 직장인 자원봉

사활동이 조직 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직장인 자원봉사활동이 조직 내에서 조직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

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 내에서 조직의 관심과 조직행동

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주목하고 융합적인 요인들에 대해

서 접근하였다. 직장인의 자원봉사 활동이 조직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후원인식, 긍정심리자본, 조직

몰입을 선정하였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

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11].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느끼는 일체감 및 자부심 등의 정서적 측면과 조직의 목표 

및 가치를 자신에게 일치시키는 정도로 호의적인 태도 및 

조직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12]. 직장인들은 자

원봉사활동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

고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조직과의 신뢰 강화, 

조직구성원들의 의무감과 조직이 바라는 인재상과 조직행

동 행위의 보상을 교환함으로써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

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때 조직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인 조직후원인식이 긍정적 조직 행

동의 긍정심리자본을 통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통합적으로 매개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직장인들의 자원

봉사활동이 조직 내에서의 조직행동요인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직장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 전략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둘째,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조

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한가? 즉, 조직후원인식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한가? 

Fig. 1. Mediated moderation(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직장인 350

명을 편의표집 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대답한 3명을 제외

하고 347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 177명

(51.0%), 여성 170명(49.0%)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40대가 125명(36.0%)으로 가장 많으며, 50대 98명

(28.2%), 30대 75명(21.6%), 20대 43명(12.4%), 60대 6

명(1.7%)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176명(50.7%)으로 가

장 많았고, 전문대졸 77명(22.2%), 고졸 이하 60명

(17.3%), 대학원 34명(9.8%) 순이었다. 직장 경력은 5년 

미만이 113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이 

110명(31.7%),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6명(21.9%), 10

년 이상 15년 미만이 48명(13.8%) 순이었다. 직급은 사

원 202명(58.2%), 중간관리 117명(33.7%), 상위관리 18

명(5.2%), 최고관리 10명(2.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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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2.2.1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하는 참여 동기가 있으므로 이

러한 참여 동기와 목적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충족되었을 

때 자원봉사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계속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13].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로 구성하였으며, 자원

봉사 참여 동기는 Clary et al.(1998)의 척도와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는 배성은(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3, 14].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8문항,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5문항으로 총 13문항

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

는 .919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90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883을 보였다.

2.2.2 긍정심리자본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강점을 개발하

여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

적 심리상태들로 구성된 긍정심리역량이 조직구성원의 

조직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

고[15], 연구가 지속하면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과 같은 심리적 개념들은 성취와 성공을 향한 개

인의 긍정적인 인지 상태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

점을 인식하여, 이들을 통합한 긍정심리자본의 사용을 권

고하고 있다[16]. 긍정심리자본 척도는 Luthans et al. 

(2007)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7]. 희망 6문항, 낙관주의 6문항, 

자기효능감 6문항, 회복탄력성 4문항으로 총 22문항이

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

는 .884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희망 .896, 낙관주의 

.881, 자기효능감 .833, 회복탄력성 .806을 보였다.

2.2.3 조직후원인식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에 대한 몰입

과 관심, 배려 등은 다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하

는 정도로 조직이 구성원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

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이 조직후원인식이다[18]. 

조직후원인식은 일과 삶의 균형과 직무만족 간 조절효과[19]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후원인식은 Eisenberger et 

al.(1990)과 Allen(1996)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단

일문항으로 8문항을 사용하였다[20, 21].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

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939를 보였다.

2.2.4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개인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충

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표를 자신 안에서 내재화하여 조

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로[22], Allen과 Meyer(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회사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 등을 수정 보

완하여 단일문항으로 8문항을 사용하였다[23].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이

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893을 보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hronbach’sα를 산출하였

으며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과 Sobel test(Bootstrapping)방

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1 2 3 4

1 1

2 .573*** 1

3 .123* .183** 1

4 .477*** .588*** .139* 1

M 3.55 3.59 3.56 3.51

SD .638 .522 .755 .639

1. Volunteer Activities  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 Organizational Support 4. Organizational Commitment  
*p < .05, **p < .01 ***p < .001

Table 1. Correlational Relationship

연구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1 과 같다.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평균은 3.55(표준편

차 .638),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59(표준편차 .522), 

조직후원인식의 평균은 3.56(표준편차 .755), 조직몰입의 

평균은 3.51(표준편차 .639)로 연구변인 모두 평균은 보통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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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모든 요인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긍정심리자

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96)

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24].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1단계에서는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긍정심리자본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F=168.95, p <.001). 

2단계에서는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전체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01.40, p <.001).

제3단계에서는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통

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유의한 경로가 확인되었다

(F=103.22, p <.001). 

3단계 직장인 자원봉사활동의 표준화 계수(β=.207) 

값이 2단계의 직장인 자원봉사활동 표준화 계수(β=.477) 

값보다 감소하였다. 따라서 직장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조

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

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7.387, 

p <.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

Stage B SE β t R² F

1 .469 .036 .573 13.00*** .329 168.95***

2 .477 .047 .477 10.07*** .227 101.40***

3 
.208 .052 .207 3.99***

.375 103.22***
.574 .064 .469 9.02***

1. Independent variable: Volunteer Activities, Dependent variabl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 Independent variable: Volunteer Activities,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ommitment 

3. Independent variable: Volunteer Activiti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ommitment 

* p <.05, ** p <.01, *** p <.001

Table 2. Mediating effect

3.3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조

    직후원인식의 매개된 조절효과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조직후

원인식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조직후원인식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Muller 

et al.(2005)가 사용한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5].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조직몰입, 독립변수에 직장

인의 자원봉사활동, 조직후원인식, 직장인의 자원봉사 활

동과 조직후원인식 상호작용항(이하 상호작용항1)을 선

정하였다. 상호작용항1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후원인식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긍정심리자본, 독립변수에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후원인식, 상호작용항1을 선

정하였다. 2단계 분석결과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유의

적이나, 상호작용항1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조직몰입, 독립변수에 직장

인의 자원봉사활동, 조직후원인식, 상호작용항1, 긍정심

리자본, 긍정심리자본과 조직후원인식의 상호작용항(이

하 상호작용항2)을 선정하였다. 3단계 분석결과 조직후

원인식과 상호작용항2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1단계 분석을 통하여 상호작용항 

1이 유의적이고, 2단계 분석과 3단계 분석을 통하여 2단

계의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상호작용항2가 유의적이

고, 3단계의 상호작용항1이 1단계의 상호작용항1보다 

작고 비유의적이어서 완전히 매개된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의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3단계

의 상호작용항2가 유의적이어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몰

입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후원인식이 높으면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Varia

ble

Stage 1 Stage 2 Stage 3

� t � t � t

1 -.022 -.099 .457 2.670** .030 .127

2 -.427 -1.892 .078 .452 -.810 -3.366**

3 .137 2.233* .000 .006 .046 .707

4 -.060 -.241

5 .183 2.589*

1. Volunteer Activities, 2. Organizational Support
3. Interaction term: Volunteer Activities *Organizational Support, 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5. Interaction term: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rganizational Support

Table 3. Mediated Moderation Effect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직장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

동과 조직후원인식, 긍정심리자본, 조직몰입이 어떠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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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직장인 자원

봉사활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가 존재할 것이며, 조직후원인식이 직장인의 자원봉사활

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을 통하여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 통합적으로 조직후원인식의 매개된 조

절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미치는 조

직 내의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조직후원인식, 

긍정심리자본,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긍정

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조직후원인식은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를 통해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조직몰입 사이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직장인

의 자원봉사활동은 긍정심리자본 및 조직몰입과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고,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몰입 사이

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

인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 관계가 모두 유의하였다. 직

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긍정심리자본을 통하여 간접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이로써 직장인 자원봉사활동이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때,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둘째, 조직후원인식이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긍정

심리자본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

고, 조직후원인식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후원인식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

본의 매개효과와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결합하여 

조직후원인식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장인

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심리

자본이 매개할 때, 매개효과가 조직후원인식의 크기가 커

질수록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후원인

식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인

의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조직후원인식이 높고, 조직후

원인식이 가지는 긍정적 사고관인 긍정심리자본은 조직

몰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긍정심리자본과 조직후원인식의 

조직행동요인에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됨으로써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조직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장자

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더욱 전략적이고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므로 응답자의 주관성이 

고려되어 보다 확장된 개념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 내에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조직후원인식, 긍정심리자본, 조직몰입 이외에

도 더 다양한 요인연구를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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